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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글렌피딕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' 올해의 당선자 유비

호 작가

입력 2019-03-21 15:44  수정 2019-03-21 15:44

글렌피딕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올해 당선자 유비호 작가 작품

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의 세계 판매량 1위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이 진행하는 예술가 지

원 프로그램 '2019 글렌피딕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'는 국내 당선자로 유비호 작가를 선정했다고

21일 밝혔다.

'글렌피딕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'는 전세계 유망한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

위해 2002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. 올해는 약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

국내외 설치미술 유망주로 떠오르는 미디어 아티스트 유비호 작가를 선발했다.

유 작가는 2013년 '성곡 내일의 작가상'을 수상하며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이름을 알렸다. 뿐만 아

니라 2월부터 김종영 미술관에서 열린 '미디어아트전-제3의 이미지'전에도 참가해, 유 작가만의

감성을 담은 흑백영상을 선보이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.

유 작가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스코틀랜드 더프타운에 위치한 글렌피딕 증류소에 거

주하며 예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. 해당 기간 동안 글렌피딕은 개별 숙박 및 작업 공간을 비롯해,



여행 경비 전액과 약 2000만원 상당의 체류비, 작품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.

김종우 글렌피딕 브랜드 담당자는 "'글렌피딕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' 프로그램이 예술가들 사이

에서 더할나위 없는 성장의 기회로 자리잡아 올해에도 많은 국내 유망 예술가들이 지원했다"며

"이번 기회를 통해 경험한 글렌피딕의 정통성과 장인정신이 유 작가의 작품활동에 긍정적인 영

향을 미쳐 참신한 작품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한편 '글렌피딕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'는 2002년 시작해 지금까지 18개국 140여명 아티스트가 참

가했다. 국내 대표로는 2010년 김하영 작가를 시작으로 국동완, 옥정호, 한원석, 한석현, 박민준,

박지희, 최세진 작가 등 총 8명이 참여해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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